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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구조조정 박차 “독자생존”
선택과 집중 따라 2차전지 이어 미디어 분사 … 화학․필름 주력

SKC가 분사와 사업집중 등 구조조정을 통해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SKC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자생력이 있거나 성장이 정체에 접어든 사업부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사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SKC(대표 박장석)는 2005년 11월25일 주주총회를 열어 12월1일부로 비디오테이프 생산사업부인 미디어사업

부를 SKC미디어로 분사하기로 결정했고, 우덕성 가공사업담당이 대표로 내정됐다.

비디오테이프는 과거 1980-90년대 SKC의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수요감소로 철수 대상으로 전락했다.

SKC 관계자는 “분사하면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춰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비디오테이

프 수요는 매년 10%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10년 이상은 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사업부 분사는 11월18일 분할 등기를 마친 2차전지 사업부(SK모바일에너지) 분사에 이어 2번째이다.

SK모바일에너지는 이준수 2차전지 사업당담 상무가 대표로 발탁됐는데, 독립법인으로 운영해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하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조인트벤처를 구성할 방침이다.

SKC는 화학사업과 필름사업, 디스플레이 소재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SK생명 주식 16.1%를 6월 매각하

고 대여금도 상환받아 자금 720억원을 마련했다.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 생산 1호기에 430억원, 2호기 증설에 306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까지 5-7개 라

인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SKC는 SK그룹에서 고 최종건 창업주의 아들인 최신원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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